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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동화 속으로
김효신의 코펜하겐 여행기

여행

우리의 스토롬 유람선은 운하를 따

라 마지막으로 낮은 돌다리 하나를 

빠져 나오며 어느새 탁 트인‘넓은 바

다’로 들어 섰다. 그러나 사실은 좁

은 운하를 벗어나서 그렇게 보였을 

뿐‘넓은 바다’가 아니라 운하가 끝

나고 이제 코펜하겐 동쪽 발틱해로 

접어드는 길목으로 가느라고 물길이 

대폭 넓어진 것뿐이었다. 

 넓은 물길의 양쪽으로는 빙 둘러서 

국회의사당 건물, 궁전, 해군기지, 오페라 하우스, 덴마크 

최첨단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블랙다이아몬드 건물, 덴마

크 제 1 교회 마블 처치 (Marble Church) 등 코펜하겐 주요 

명소들이 계속 나타났다. 차가운 겨울 바람은 얼굴을 때리

고 머리카락은 마구 휘날리는데 잿빛 흐린 하늘 아래 전통

과 혁신이 공존하는 코펜하겐의 모습을 바다쪽으로부터 

바라보고 있노라니 해양국 덴마크의 기상이 서늘하게 느

껴졌다. 그때, 가이드가“여러분, 오른쪽으로 조금 다가갑

니다. 주의 깊게 보아 주십시오.”라며 안내를 했다. 유람선

이 속력을 늦추고 오른쪽 육지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고 있

었다. 모두들 뭔가 하고 고개를 돌렸다. 

인어 공주였다. 물결이 잔잔한 바닷가 바위 위에 앉아 있

는 푸른 청동상. 무심코 지나가면 알아 보지도 못 할 만큼 

조그마했다. 바위 밑에는 백조 한 마리가 물 위에 떠  있었

고 인어 공주는 우리에게 뒷모습을 보이며 얌전히 앉아 있

었다. 유람선 위 승객들은 탄성을 지르며 모두 핸드폰을 꺼

내 사진을 찍기에 바빴다. 나도 얼떨결에 사진을 찍었다. 유

람선이 그 뒤로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앞 모습은 볼 수가 없

다. 인어 공주 주위에는 노란 관광버스에서 내린 듯한 관광

객들이 동상 앞에 둘러 서서 사진을 찍고 있었다. 

유람선은 천천히 인어 공주 동상을 지나 앞으로 나아갔

13.  저 멀리 보이는 인어 공주

다. 나는 멀어지는 인어 공주의 뒷모

습을 보며 갑자기‘이게 뭐지?’하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R과 함께 손

을 잡고 가서 정답게 인어 공주를 보

려 했는데 유람선을 타고 멀리서 뒷모

습만 보며 휙 지나가게 되었으니 마

음속에 고이 간직했던 꿈이‘쨍그랑’

하고 깨지는 것 같은 기분이 되어 버

렸다. 나는 아직도 안에 앉아 있는 R

을 찾아 실내로 들어 갔다. 

“인어 공주 봤니?”“어, 봤어, 엄마. 왜?”R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아니, 너랑 같이 가서 보려고 잔뜩 기대했

는데 갑자기 이렇게 뒤로 지나가니까 너무 허무해서…….” 

나는 풀이 죽어 말했다. R은 웃으면서 내 어깨를 토닥거렸

다.“엄마, 괜찮아. 유람선에서 내려서 걸어가 보면 돼.‘랑

에리니에’라는 바닷가 산책길로 쭉 따라가면 금방 나온

데. 이따가 엄마하고 정식으로 가서 보려고 내가 지금 검

색 해 봤어. 실망하지 마.”거 참, 누가 엄마이고 누가 딸인

지…….

인어 공주 동상을 지나 유람선은 다시 좁은 운하로 들어

섰다. 한 바퀴 돌아 선착장으로 돌아가는 듯했다. 가는 길

에 웅장한 크리스찬보르 궁전이 보였고 그에 못지 않게 웅

장한 옛 덴마크 증권 거래소 뵈르센 건물이 나왔다. 크리스

티앙 4세가 덴마크를 유럽의 금융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세운 17세기 네델란드 르네상스 스타일 건

물이다.  높이 솟은 첨탑이 보였다. 용 네 마리가 빙빙 몸을 

꼬며 하늘로 올라가는 형태였다. 전설에 의하면 네 마리 용

이 목재 건물을 불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수호신이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실제로 이 건물은 1625년

에 지어진 이래 현재까지 한 번도 화재 피해를 입은 적이 없

다고 한다. 우리는 가이드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으며 

유람선 선착장까지 무사히 잘 도착했다. 


